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31.(월) 12:00 (2023. 8. 1.(화) 조간)

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증가’, 건설 ‘감소’,

전자·섬유·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유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

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건설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섬유·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증가 업종에서 증가율로 보면 조선(6.4%), 철강(2.9%), 반도체

(2.8%), 자동차(2.7%), 기계(2.4%) 순서로 증가하였다.

<표> 주요 업종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
플레이

건설
금융
보험

증가 증가 유지 유지 증가 증가 증가 유지 감소 유지

주)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

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 주요국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증가하여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증가 전망

  ○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로 대미, 대유럽 수출이 하반기에도 양호한 증가세

를 이어나가고 이차전지 등 수요 산업의 해외 생산공장 증설 등으로 생산 

장비 발주가 확대되어 2023년 하반기 기계 업종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투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과 

대중국 수출 감소세 등 수출 마이너스 요인도 상존한다. 

  ○ 수출과 내수가 증가하면서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4%(19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계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공급제약이 해소 

<2> 조선 :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축소에도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와 수출 

증가로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예상

  ○ 2023년 전 세계 선박 발주는 38.9백만 CGT로 전년 대비 13.7%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선가 및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함께 신규 선박 발주 투자는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 국내 조선 업종은 2023년에도 IMO의 탄소배출 저감 규제강화로 인한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의 수요 증가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해양플랜트 발주 역시 국내 조선 업종 

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선박류 수출액은 약 2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4%(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조선 업종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이루어 지면서 인력 공급제약

이 일부 해소

<3> 전자 :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산 우려 등으로 전자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2023년 전자 업종 생

산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스마트폰 시장은 2023년 낙폭이 축소된 후 2024년에 회복세에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전 제품과 PC 시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전반적으

로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 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에도 2024년 

회복에 대한 기대로 2022년 하반기 대비 전자 업종 고용 증가율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6%(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4> 섬유 : 하반기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는 소폭 감소하고 미국 민간

소비 감소 등 주요 시장의 섬유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과 생산이 

감소하지만 전년 대비 기저효과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최대 섬유패션 수요국인 미국의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고 하반기 



소비심리 개선이 미약하여 섬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인건비 상승 등 생산여건 악화, 미국 인접 국가인 중남미로 

생산시설을 이동하는 등 해외진출 가속화로 국내 생산 감소세도 지

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단, K-패션 선호현상에 따른 대중국 의류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로 

국내 섬유 생산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년 대비 기저효과와 섬유 생산 소폭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

<5> 철강 : 공급 차질 정상화와 조선업 수요 증가로 철강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하반기 공급 차질이 해소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생산량이 증

가하고 조선업에서 수주한 선박의 본격적인 생산이 진행되면서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반기 글로벌 철강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지만 수출은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단, 고금리, 정부의 SOC 예산 감축의 영향으로 건설 관련 내수는 부

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과 내수가 증가하면서 철강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강업종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9%(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6> 반도체 : 국내 설비 투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

  ○ 2023년 반도체 수출은 2022년(1,292억 달러, 역대 1위) 대비 

약 22.6% 감소한 1,00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재고가 증가하지만,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시스템 반도체 활용이 증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2023년 전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는 감소하지만 고용량 제품과 첨단 

공정 제품에 대한 업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설비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설비투자 지속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2023년 상반기에 이어 

2023년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생산 감소

와 함께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8%(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7> 자동차 : 자동차 업종은 생산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2023년 상반기에 

이어 2023년 하반기에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23년 하반기에도 차량 대기수요 및 부품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

되고 친환경차 수요가 증가하여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로 생산은 소

폭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수출국의 경기 침체, 미국 IRA법으로 인한 전기차 수출 제약 

가능성, 러시아 수출 중단 등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친환경차를 중

심으로 국산차의 높은 상품성과 고환율 지속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퇴직 인력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와 함께 자동차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7%(10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8> 디스플레이 : LCD 생산 축소에도 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늘

어나면서 디스플레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수요 위축 및 가격 하락으로 생산이 

축소되지만 모바일, IT 제품, 자동차 등에서 프리미엄 제품 생산 

확대로 OLED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LCD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공급 과잉과 재고 증가로 가격 하락이 

지속되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국내 LCD 생산 축소에도 고부가가치 OLED 제품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할 것 예상

<9> 건설 : 건설비 상승, 건설 투자 감소로 건설 수요가 위축되면서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증가했지만 건설 공

사비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증가율은 높지 않으며, 2023년 정부 SOC

예산은 2022년 대비 감소하여 2023년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건

설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하반기에도 고금리 유지,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의 영향으로 민간 주거용 건축 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산업 수요가 감소하고 건설 투자도 감소하여 2023년 하반기 건

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38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10> 금융 및 보험 : 금리 상승이 유지되면서 수익성은 개선되지만 성장

세가 약화되어 금융 및 보험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금리 상승으로 높아진 금리가 2023년에도 유지되어 은행업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3년 하반기에 은행권 가계 

대출은 증가하는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정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생명보험 산업은 신규 판매가 

감소하고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도 축소되면서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손해보험 산업은 경제규모 증가에 따라 성장세가 이어지지만 경기

둔화로 인해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신용카드 산업은 금리 상승, 조달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권 산업은 증권시장이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 및 보험업은 수익성이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전년 

동기와 비슷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3%(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붙임 : 1.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인포그래픽

 2.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자 팀  장 홍현균 (043-870-8224)

인력수급전망팀 담당자 부연구위원 정재현 (043-870-8380)

담당 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 실  장 이지아 (02-6009-3220)

산업인재사업실

http://www.korea.kr


붙임1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인포그래픽



붙임2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기계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설비 및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기반산업

으로 냉동공조기계, 건설기계, 공작기계, 운반하역기계, 농기계, 로봇 등으로 구성

<사업체 규모별 구성> <직종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3년 상반기 현재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817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059

천 명)의 5.4%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56.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40.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2%)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화성시(8.6%), 경기 시흥시(4.2%), 경남 김해시(3.8%), 

부산 강서구(3.3%), 경남 창원시 성산구(3.3%), 인천 남동구(3.1%), 경기 안산시 

단원구(3.0%)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7.6%), 경영·행정·사무직(24.8%),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13.0%) 등으로 구성

●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2년 상반기(783천 명) 대비 4.3%, 34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

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

조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

  -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2022년 상반기 대비 30천 명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49.5천 명, 채용인원 35.3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4.2천 개  

  - 기계 업종의 미충원율은 28.7%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p 낮고 전산업 평균

(12.0%)과 비교하면 16.7%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6.0%)',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0.1%)',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15.1%)'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9.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

주조·용접·도장 등)(16.5%), 제조 단순직(16.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1.5%), 경남(16.7%), 충남(8.3%)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

경력무관'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2.5%로 나타남

경기전망

● (수출)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대내외적 경제 성

장률 둔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등 불확실성 상존

  - 이차전지 등의 수요산업 해외 생산공장 증설 등으로 인해 생산장비 발주 확대

  - 대미, 대유럽 수출은 하반기에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전반적인 수요 둔화 및 대중국 수출 감소세 

등 수출 마이너스 요인 주목 필요

 
● (내수/생산)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투자에 대한 수요 등 기대

  - 단, 전 세계 글로벌 경기 부진과 맞물려, 수요산업의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제조업 전반 생산 감소 불가피

  -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투자에 대한 수요, 친환경화에 따른 산업용 로봇 및 

고효율 기기 등 친환경 설비 수요에 대한 기대가 공존함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기계 업종 일자리 증감1)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2)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0.7 -1.4 -1.2 1.2 2.6 2.5 2.6 4.3 2.4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3년 하반기 기계 업종은 전년 동기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계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4%(19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공급제약이 일부 해소되면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명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경남, 충남, 충북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조선

조선 업종은 크게 구분하여 상선(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 운반선 등)과 해

양구조물(심해저에 매장된 원유, 가스 등 해양자원을 추출 및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구조물)로 구성되는 국가 주력산업

<사업체 규모별 구성> <직종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3년 상반기 현재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04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059

천 명)의 0.7%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 거제시(34.5%), 울산 동구(29.1%)에 전체 조선 업종 고

용보험 피보험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남 영암군(14.0%), 부산 영도

구(3.4%), 경남 창원시 진해구(2.4%) 등에도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28.0%), 경영·행정·사무직(21.4%),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3.5%) 등으로 구성

●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2년 상반기(99천 명) 대비 4.8%, 5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 등에

서는 고용이 증가

  - 2023년 상반기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2022년 상반기 대비 3천 명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6.9천 명, 채용인원 5.4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5천 개  

  - 조선 업종의 미충원율은 21.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p 낮은 수준이며 전산

업 평균(12.0%)과 비교하면 9.1%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3.9%)',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30.3%)', '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때문(14.7%)'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45.5%), 기

계 설치·정비·생산직(15.9%), 건설·채굴직(10.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남(37.7%), 울산(37.0%), 전남(17.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

는 구인인원 비중이 39.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2.5%로 나타남

경기전망

● (산업전반) 2023년 전 세계 발주는 38.9 백만 CGT로 전년 대비 13.7% 감소. 높은 

선가 및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발주 둔화가 전망됨

  - 선종별로는 탱커, 벌커, LPG 운반선 발주 강세, 반면 LNG 운반선 및 컨테이너선 

발주 약세 전망

  - 고금리,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신조발주 투

자 위축 우려

● (국내 조선업) 2022년 국내 수주량은 약 16.8 백만 CGT이며 점유율은 37.3% 수

준으로 중국(48%)에 이어 2위를 기록 

  - 2023년에도 IMO의 탄소배출 저감 규제강화로 인한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암모

니아/메탄올/수소/바이오퓨엘/LNG/전기추진 등)의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이에 따

라 기술 우위인 국내 조선 업종 수혜가 예상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따른 해양플랜트 발주 증가 추세에 따라 국내 조

선 업종 수혜 예상됨

 
● (수출) 2023년 선박류 수출액은 약 2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조선 업종 일자리 증감1)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2)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4.3 1.8 -4.9 -8.7 -5.3 -1.6 -0.5 4.8 6.4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3년 하반기 조선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외국인 인력 유입으로 공급제약이 일부 해소되면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조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4%(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전남, 경남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자

전자, 전기, 제어, 정보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기술, 개발기술, 생산기

술, 영업기술을 적용하여 휴대폰, 컴퓨터, TV, 대형가전, 이차전지, 센서 등 고객과 시

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 및 기술을 구현·보급하는 산업

<사업체 규모별 구성> <직종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3년 상반기 현재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749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059

천 명)의 5.0%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57.8%), 전기장

비 제조업(3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9.3%)으로 이루어져 있

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18.6%), 서울 영등포구(10.1%), 경기 용

인시 기흥구(5.3%), 경기 화성시(3.8%), 경기 안산시 단원구(3.5%) 등에 다수 위

치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6.1%), 경영·행정·사무직(24.8%), 제조 

연구개발직 및 기술공학직(14.4%) 등으로 구성

●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2년 상반기(737천 명) 대비 1.7%, 12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

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체와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

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모두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26.9천 명, 채용인원 21.4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5.5천 개  

  - 전자 업종의 미충원율은 20.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p 낮은 수준이며, 전

산업 평균(12.0%)과 비교하면 8.6%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8.9%)',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0.8%)',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18.2%)'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8.5%), 경영·행정·사무직(16.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4.4%)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40.8%), 서울(7.7%), 인천(7.0%)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

는 구인인원 비중이 3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5.2%로 나타남

경기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산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감소세 예상

     * IT업종(정보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의 2023년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 전망(산업연구원, 2023.5월)

  - (스마트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023년 낙폭 축소 후 2024년에 회복할 전망

     * 2023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11억 6,480만 대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면서 하락폭 완화 

후 2024년 반등을 기대(SA, 2023.6월)

     * 2023년 분기별 시장 성장률 전망 : (1Q) -14.2% → (2QE) -7.7% → (3QE) 0.0% → (4QE) +11.4%

  - (SSD) 2023년 출하량은 소비자용 수요 회복 등으로 개선이 기대되나 매출 부진 예상 

     * 올해 SSD 출하량은 소폭 반등하겠으나, 매출액은 SSD 가격 하락 등으로 크게 위축되며 3억 달러

대를 하회 예상(Gartner, 2023.5월)

  - (PC) 2023년 PC 시장은 성장 동력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2.0% 감소 전망

     * 데스크톱PC 시장은 전년 대비 11.4% 감소하여 감소 폭이 0.5%p 늘어나고 노트북 시장은 전년 대

비 12.2%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태블릿PC) 2023년 태블릿PC 시장은 전년 대비 5.2% 감소하여 3년 연속 하락 전망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2.8%로 반짝 성장했던 글로벌 태블릿PC 시장은 특수 종료, 스마트폰·

노트북으로 수요 이동 등 성장 요소 부재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역성장 흐름이 장기간 이어질 

전망(Gartner, 2023.3월)

  - (모니터)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역성장 전망 속에 게이밍 수요는 회복 예상

     * 2023년 글로벌 모니터 시장은 전년 대비 9.8% 감소하여 감소세 지속 전망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전자 업종 일자리 증감1)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2)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0.3 -1.2 -1.2 3.0 4.2 2.8 2.7 1.7 0.6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3년 하반기 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

로 전망

  - 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6%(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남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경기, 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섬유

천연섬유, 인조섬유, 합성섬유 등을 가공하거나 가공된 섬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원료, 실, 직물, 염색, 가공, 의류, 산업용 섬유 등 다단계의 공정

으로 구성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직종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3년 상반기 현재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58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059

천 명)의 1.0%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62.9%),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2.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4.6%)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구 서구(4.7%), 경북 구미시(3.7%), 경기 포천시(3.6%), 경

기 양주시(3.5%), 대구 달서구(3.1%)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42.4%), 경영·행정·사무직(22.8%), 제조 단순직

(13.4%) 등으로 구성

●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2년 상반기(160천 명) 대비 1.3%, 2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했지

만 5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화학물

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모두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8.4천 명, 채용인원 6.9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5천 개  

  - 섬유 업종의 미충원율은 18.2%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0%p 낮은 수준이며 전

산업 평균(12.0%)과 비교하면 6.2%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4.7%)',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5.8%)',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2.9%)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39.6%), 제조 단순직(21.2%), 경영·행정·사무직

(16.2%)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32.3%), 경기(23.0%), 경북(15.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

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0.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

경력무관'인 구인인원 비중이 29.6%로 높게 나타남

경기전망

● (수출) 최대 섬유패션 수요국인 미국 민간소비 감소 예상(BoA, 시티그룹 등) 등에 따른 

의류 소비재 판매 부진으로 편직물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감소

  - 국내 주요 벤더의 동남아 의류소싱 오더 축소로 국산 원사 및 직물의 수요 위축

(-), 반면 K-패션 선호현상에 따른 대중국 의류 수출 회복(+)

     * 2023년 연간 섬유류 수출 전망 : 111.1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9.7%)

● (수입) 국내 인플레 안정 및 고가의류 수요 지속 등으로 섬유제품 수입 소폭 증가(2022

년 하반기 대비 +2.4%)

  -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따른 소싱국 채산성 개선(+), 원화강세에 따른 국내 민간 

소비여력 증대(+), 반면 글로벌 경기 침체시 국내 경기 동반 악화 우려(-)

     * 2023년 연간 섬유류 수입 전망 : 198.3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0.4%) 

● (생산) 국내 인건비 상승 등의 생산여건 악화, 미국 인접국가 생산시설 이동(니어쇼어

링) 등에 따른 중남미 등으로의 해외진출 가속화로 국내 생산 감소세 지속

  - 주문자상표부착 생산기업의 중남미 진출 증가로 국내 생산 축소(-), 반면 내수패

션 대기업 중심으로 국내 생산 거점화 모델 추진(+)

     * 2023년 연간 섬유류 생산 전망 : 52.4조 원(전년 동기 대비 –2.6%)



● (내수) 전년대비 기저효과 및 하반기 경제주체의 소비심리 개선 미약,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등으로 경기침체 가능성 상존

  - 하반기 국내 경기침체 우려(현대연구원)(-), 소비 양극화에 따른 중저가 의류의 소

매판매 축소(-),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의 지속적인 판매 증가세(+)

     * 2023년 연간 섬유류 내수 전망: 63.6조 원(전년 동기 대비 –0.8%)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섬유 업종 일자리 증감1)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2)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5.0 -4.9 -2.4 0.0 -1.2 -1.0 -1.6 -1.3 -0.1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3년 하반기 섬유 업종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

망

  - 섬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1%(0.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와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

업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구, 울산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경기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철강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연주 및 압연과정을 거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강관 등 최종 철강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직종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3년 상반기 현재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5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15,059

천 명)의 0.8%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북 포항시 남구(24.2%), 충남 당진시(11.2%), 경남 창원시 

성산구(7.6%), 전남 광양시(4.3%), 울산 울주군(4.0%), 경기 안산시 단원구(2.9%), 

인천 동구(2.9%)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32.9%), 경영·행정·사무직(18.9%),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4.1%) 등으로 구성

●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2년 상반기(112천 명) 대비 2.9%, 3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10인 이

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

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7.9천 명, 채용인원 5.1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8천 개  

  - 철강 업종의 미충원율은 35.2%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8%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2.0%)과 비교하면 23.2%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0.5%)',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27.7%)', '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5.6%)' 순으로 조사

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35.0%), 제

조 단순직(21.7%), 경영·행정·사무직(12.9%)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북(22.4%), 경기(19.1%), 경남(12.7%)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의 구인인원 비

중이 38.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의 

구인 인원 비중이 27.5%로 나타남

경기전망

● (내수) 공급차질의 정상화로 전년 동기(23.6백만 톤) 대비 증가하나 건설 등 수요 약세로 

상반기 대비(28.0백만 톤) 부진한 26.3백만 톤 예상

  - (건설) SOC 예산 감소, 건설 경기 위축으로 신규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등 공사 

물량 축소, 하반기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비 6.6% 감소 전망

  - (조선)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 수주한 선박의 본격적인 생산으로 초대형 컨테

이너선, LNG운반선의 증가로 하반기 생산(건조)이 전년 동기 대비 73.6% 증가 

전망

     * 조선사 LNG선의 비중 확대로 조선의 생산(건조) 증가 대비 후판의 소요량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수출) 하반기 글로벌 철강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도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13.1백만 톤 예상

● (생산) 2022년 하반기 공급차질 이후 가동 재개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34.7백만 톤 예상

● (수입) 내수 부진으로 수입은 상반기 대비 감소하나 중국 등 글로벌 시황에 따라 

수입 증가 가능성도 공존,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7.3백만 톤 예상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철강 업종 일자리 증감1)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2)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1.5 -1.9 -2.7 -1.7 2.3 4.4 2.9 2.9 2.9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3년 하반기 철강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9%(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경기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2위, 국내 수출 1위의 대표적인 국가 주력산업으로 반도체 제조기업 

외에도 반도체 장비, 재료, 설계 기업 등의 후방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 

핵심 부품 산업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직종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3년 상반기 현재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45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15,059천 명)의 1.0%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69.2%)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0.8%)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이천시(23.7%), 경기 화성시(9.5%), 충북 청주시 흥덕구

(6.1%), 충남 천안시 서북구(5.5%), 경기 평택시(5.3%), 경북 구미시(4.4%), 경기 

부천시(4.0%), 충남 아산시(4.0%)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35.6%),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23.0%), 경영·행정·사무직(15.6%) 등으로 구성

●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2년 상반기(139천 명)에 비해 4.4%, 6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8.0천 명, 채용인원 5.8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2천 개  

  - 반도체 업종의 미충원율은 27.3%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4%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2.0%)과 비교해도 15.3%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

문(32.2%)',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1.7%)'에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7.5%)'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25.9%),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6.9%)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58.6%), 충남(12.9%), 충북(8.0%)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

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4.5%로 나타남

경기전망

● (전 세계 시장 전망) 2023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로 2022

년(5,898억 달러) 대비 약 10.2% 감소(5,298억 달러*WSTS/OMDIA/Gartner 3개사 평균

전망)할 것으로 전망

  - (메모리) 지속적인 메모리가격 하락 및 낮은 IT수요로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며 

2023년 메모리시장은 전년 대비 34.8~40.6% 하락(840~940억 달러) 전망

  - (시스템반도체) 상반기 급격한 수요 감소에 따른 주문 축소로 인해 파운드리 가동

률이 감소하며 2023년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2.6% 역성장 전망

● (수출 전망) 2023년 반도체 수출은 IT 전방 수요 감소와 메모리 가격 하락, 재고 증가 등

으로 2022년(1,292억 달러, 역대 1위) 대비 약 22.6% 감소한 1,000억 달러 내외 전망

  - (메모리) 실수요 부진과 가격 상승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으로 3분기부터는 공급

축소 효과가 본격화되며 4분기 가격 반등 기대되나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며, 

2023년 수출은 전년대비 25.2% 감소한 552억 달러 전망(2022년 738억 달러)

  - (시스템 반도체 등) 하반기부터 가동률 회복이 예상되나, 상반기 수요 부진에 따

른 주문량 감소로 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9.6% 감소한 408억 달러 예상

(2022년 507억 달러)

● (투자 전망) 2023년 전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1,522억 달

러로 2022~2027년까지 연평균 2.3% 성장 전망

  - 전 세계적 경기 둔화로 인해 2023년 반도체 업계는 설비 투자 및 생산 계획을 축

소할 전망이나, 고용량 제품과 첨단 공정 제품에 대한 업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

가함에 따라 2024년 이후 점차 확대 전망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반도체 업종 일자리 증감1)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2)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5 1.1 2.9 4.7 4.2 4.3 4.9 4.4 2.8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3년 하반기 반도체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8%(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

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100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등의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동차

자동차는 최근 안정성 및 성능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친환

경자동차 등 미래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산업으로 기계, 전기, 전자, 통

신, 화학, 섬유 등 5,000여 종류가 넘는 다양한 공업제품이 융합되어 제품을 생산하

는 종합 제조업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직종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3년 상반기 현재 자동차 업종 근로자 규모는 391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15,059천 명)의 2.6%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서초구(10.6%), 울산 북구(10.1%), 경기 화성시(6.1%), 

충남 아산시(5.9%), 경남 창원시 성산구(3.5%), 경기 평택시(3.5%), 경북 경주시

(3.3%), 서울 강남구(3.1%)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 기계 설치·정비·생산직(47.0%), 경영·행정·사무직(20.5%), 제조 단순직

(8.4%) 등으로 구성

● 자동차 업종 근로자는 2022년 상반기(382천 명) 대비 2.3%, 9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2022년 상반기 대비 7천 명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5.5천 명, 채용인원 12.2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3.4천 개  

  - 자동차 업종의 미충원율은 21.8%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6%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2.0%)과 비교하면 9.9%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5.9%)',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5.2%)', '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5.2%)'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41.3%), 경영·행정·사무직(18.6%), 제조 단순직

(15.7%)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21.3%), 경북(14.7%), 경남(14.6%)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 경험을 가진 인

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9.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 인력의 구인인원 비중이 28.8%로 나타남

경기전망

● 2023년 하반기는 차량 대기수요 및 부품 공급망 불확실성의 해소, 친환경차 수요 

증가 등 긍정적 요인과 글로벌 경기 불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인한 신규 수요 위축 

등 부정적 요인의 상존으로 내수는 전년수준 유지, 수출과 생산은 소폭 증가 전망

  - (내수) 공급 증가에 따라 차량 대기 수요의 점진적 해소와 친환경차 중심으로 다

양한 신차 출시 등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인한 신규 수요 위축 등으

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2023년 상반기 내수 현황은 893,737대로 전년 대비 10.7% 증가

  - (수출) 경기불안에 따른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차량 신규 수요 감소, 중국 기

업의 가격경쟁력 제약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및 프리미엄 브랜드의 수출증가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하반기 수출은 소폭 증가할 전망

     * 친환경차 수출비중: (수출량) 2022년 상반기 22.7% → 2023년 상반기 28.1%, (수출액) 2022년 상

반기 28.2% → 2023년 상반기 35.5%

     * 2023년 글로벌 완성차 판매 전망 8,529만대(전년 대비 5.7% 증가) (LMC오토모티브, 2023년 4월)

  - (생산)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회복세 제약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

나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의 해소, 친환경차 생산량 증가 및 신규차종 출시 등으

로 소폭 증가 전망

     * 2023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은 2,197,687대로 전년 대비 23.5% 증가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자동차 업종 일자리 증감1)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2)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3 -2.1 -2.2 0.4 2.3 1.0 0.8 2.3 2.7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3년 하반기 자동차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7%(10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

상

  -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공급제약이 일부 해소되면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3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

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는 울산, 인천, 충북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충남, 서울, 경남 등에서 고용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디스플레이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시장을 선도 중인 국가 주력산업이자 IT산업 성장의 근간을 이

루는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소재, 장비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

하며, 패널·모듈, 장비, 부품·소재 등의 품목으로 구성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3년 상반기 현재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23천 명 수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53.1%로 

절반 이상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중은 15.0% 수준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31.5%),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20.2%), 경영·행정·사무직(17.6%) 등으로 구성

●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2년 상반기(123천 명) 대비 0.1% 증가로 비슷

한 수준을 유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이상 규

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5.1천 명, 채용인원 3.6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5천 개

  - 디스플레이 업종의 미충원율은 30.1%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0%p 높은 수준

이며 전산업 평균(12.0%)과 비교하면 18.1%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

문(39.6%)',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6.7%)',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15.6%)'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8.8%),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23.0%),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15.5%)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63.7%), 충남(13.4%), 충북(9.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6.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4.7%로 나타남

경기전망

● (업황전망) OLED는 모니터 등 IT 및 TV 제품 수요증가로 긍정적 요인이 기대되

나, LCD는 수요위축 및 단가하락에 따른 생산 축소 

  - (OLED) 고효율·친환경 등 전자제품 선호도 변화로 전반적인 수요 개선이 예상되나,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수요 불확실성 존재

     * 글로벌 OLED 시장(억 달러) : (2022년 하반기下) 240.9 → (2023년 하반기) 261.4(8.5% 증가)

  - (LCD) LCD 수요 감소에 따른 재고 증가 및 가격 하락으로 생산 축소

     * 국내 LCD 생산 Capa(만m2) : (2022년) 2,593 → (2023년) 1,610(37.9% 감소)

● (수출) OLED 선호도 증가에 따른 IT 제품의 OLED 패널 적용 확대 영향으로 최고

의 OLED 제조 기술을 가진 국내 패널기업에 큰 수혜 기대

  - 스마트폰과 달리 모니터, 노트북 등의 제품은 LCD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IT 제품의 

OLED 적용 본격화로 OLED 수출 확대 예상

     * 다만, 디스플레이 패널은 내구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위축 장기화 및 회복 둔

화 시, 수요 개선 불확실성 존재 



<디스플레이 수출실적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2년

하반기

‘2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디스플레이 10,333
1,602

(△9.5%)

1,793

(△2.3%)

1,878

(+7.9%)

1,993

(+10.0%)

1,883

(+4.7%)

1,865

(+35.3%)

11,014

(+6.6%)

OLED 7,817
1,273

(+0.2%)

1,459

(+14.3%)

1,550

(+13.4%)

1,673

(+15.6%)

1,566

(+9.7%)

1,551

(+50.7%)

9,072

(+16.1%)

LCD 2,516
329

(△34.1%)

334

(△40.1%)

328

(△12.1%)

320

(△12.5%)

317

(△14.6%)

314

(△10.0%)

1,942

(-22.8%)

◇ (주력품목) 2023년 기준으로 OLED는 디스플레이 전체 수출에서 약 80%, LCD

는 20%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주요시장) 국내 패널기업이 LCD에서 OLED로 생산비중을 변화시키면서, LCD 

모듈공장이 대부분 위치한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반면, OLED 모듈공장이 

위치한 베트남·인도 수출 증가

◇ (경쟁국) 중국은 LCD 시장에 이어 한국이 주도하는 차세대 OLED 분야에도 설

비투자를 확대하여 한중간 주도권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

    * 2023년 중소형 OLED 생산 Capa(만m2, 비중) : [한국]1,132 (51.1%), [중국]1,081 (48.9%)

     ** 2023년 대형 OLED 생산 Capa(만m2, 비중) : [한국]1,475 (100%)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디스플레이 업종 일자리 증감1)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2)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상반기
-1.1 -6.8 -4.9 0.6 -0.3 2.2 2.6 0.1 0.1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3년 하반기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1%(0.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

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충북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충남, 경기 등의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건설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항만 교량 등 산업시설의 구축에서부터 국토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 내지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그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

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입안 시 중

요하게 고려되는 국가중추산업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직종별 구성>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3년 상반기 현재 건설업 취업자 규모는 2,081천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28,230

천 명)의 7.4%를 차지(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직종별로는 건설·채굴직(38.2%), 경영·행정·사무직(19.1%),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6.3%) 등으로 구성

● 건설업 취업자 규모는 2022년 상반기(2,117천 명)에 비해 1.7%, 37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5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

체에서는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53.0천 명, 채용인원 146.3

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6.7천 개  

  - 건설 업종의 미충원율은 4.4%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3%p 낮게 나타났으며 

전산업 평균(12.0%)과 비교하면 7.6%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4.9%)',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0.7%)'에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7.7%)'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건설·채굴직(65.7%),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9.1%), 전

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7.9%)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서울(17.2%), 경기(13.0%), 강원(7.4%)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

원 비중이 4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

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0.6%로 나타남  

경기전망

● 2023년 하반기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증가했지만 건설비 상승을 고려하

면 실질 증가율은 높지 않음

  - 2023년 정부 SOC 예산은 2022년 대비 10.4% 감소하여 25.1조 원으로 결정

  -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유지 기조,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부동산 PF 부실 우

려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민간 부문 건설도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 공사비 상승 위험이 상존하여 수

주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23년 하반기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을 2026년까지 연평균 1.8% 감액하기로 결정하

여 향후 SOC 예산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공공주택 사업도 건설 공사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정부 토목사업과 함께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큼

  - 부동산 경기침체와 부동산 PF대출 등 자금 시장 경색으로 민간 주거용 건축 투자

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감소)

건설 업종 일자리 증감1)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2)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1.2 -1.7 1.3 4.3 3.1 3.2 -0.1 -1.7 -1.8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3년 하반기 건설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건설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38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지만 

5인 미만, 100인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금융 및 보험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및 기타 채

무증서의 발행 등 조달한 자금에 대한 금융중개 업무,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직종별 구성>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3년 상반기 현재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규모는 784천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

자(28,230천 명)의 2.8%를 차지(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직종별로는 금융·보험직(70.4%), 경영·행정·사무직(22.1%),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4%) 등으로 구성

●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규모는 2022년 상반기(770천 명)에 비해 1.7%, 13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했지만,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0인 이상 300

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29.6천 명, 채용인원 26.1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3.4천 개  

  - 금융 및 보험 업종의 미충원율은 11.6%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6%p 낮은 수

준이며 전산업 평균(12.0%)과 비교하면 0.4%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

문(27.2%)',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6.3%)',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17.5%)'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융·보험직(76.5%), 경영·행정·사무직(17.0%),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3%)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서울(46.6%), 경기(12.9%), 부산(5.8%)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1.2%로 나타남

경기전망

● 은행업은 2023년 하반기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금리 상승 영향으로 높아진 금리가 2023년에도 유지되어 은행업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23년 하반기에 은행권 가계 대출은 증가세로 전환되고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보험 산업은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손해보험 산업은 경제규모 증가에 따라 성장세가 이어지지만 경기 둔화로 인해 장

기보험, 일반보험 등 상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생명보험 신규 판매가 감소하고, 소비 여력 축

소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도 축소되면서 생명보험 산업은 성장세가 위축될 것

으로 예상

● 신용카드 산업은 금리 상승, 조달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소비 증가폭 축소로 카드 이용액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측

● 증권 산업은 2023년 하반기에 증시가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금융 및 보험 업종 일자리 증감1)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2)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5.1 -2.3 -3.2 3.0 2.6 -4.1 -2.5 1.7 0.3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3년 하반기 금융 및 보험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금융 및 보험 업종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3%(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하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

소하지만, 5인 미만, 1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용어정의>

▷ 일자리 증감(명) = 이번기 일자리 수 - 전년 동기 일자리 수

    * 일자리 수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디
스플레이 업종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건설, 금융 및 보험 업종
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함

▷ 일자리 증가율(%) = 전년 동기 일자리 수
이번기 일자리 증감

× 

▷ 일자리 증가·유지·감소 판단 기준

   - 일자리 증가율이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
만이면 감소

▷ 미충원율(%) = 구인인원
미충원인원

×

   자료) 고용노동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망방법>

 ○ 본 전망은 각 업종별로 관련 지표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거시시계열 모형을 이
용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전망 결과를 제시

   -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상황, 관련 협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
하여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예상되지 않은 대외 충격 또는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 
예측이 어려운 급작스런 변화는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제조업 세부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를 기초로 하며, 디스플레이는 직종별사
업체노동력조사,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업종별 일자
리 전망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음

   - 산업생산량, 구인자수, 출하지수, 생산지수, 설비투자지수 기업경기지수 등 일자리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료를 모형에 반영하여 전망을 실시함

    * 전망 모형 등 자세한 전망방법은 본원에서 발간한 “주요 업종별 단기 일자리 전망방법(2015, 
이시균, 강민정)” 보고서를 참조


